
                                 종 지1) 
                         - 사전분석을 통한 문제제기 - 
 
                                                                   
I. 종지 용어 사용의 현실 

II.  
  서양의 음악용어 중에는 그 뜻이 다양하거나 애매한 것이 많다. ‘종지’라는 용
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원인은 시대에 따라 종지의 개념이 변해 왔거나, 
국가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용어를 혼용
한데서 온다. 종지라는 용어의 이러한 면은 이 용어를 접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실제의 음악을 분석 공부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종지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그 개념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용어가 가지는 내
용도 주로 서양음악적이다. 그러나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 용어의 서양적인 기분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번역이나 제
정된 용어에 따라, 혹은 그 언어적인 느낌에 따라 선입관적으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전은 이러한 점을 해결해 주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는 이것이 간단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
이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각자 외국의 사전을 참고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이 아직까지는 각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 한국음
악 전체에 관한 통일된 용어사용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여러 부류의 경우가 배
타 폐쇄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경우 종지라는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는 우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서양에서 종지라는 용어는 ‘cadere(떨어지다)’라는 라틴어에서 왔다. 서양에서
는 큰 변화없이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영.cadence, 독.Kadenz(Schlu  ), 
프.cadende, 이. cadenza, 스페. cadencia). 
  하지만 독일에서는 어떤 ‘규정적인 마침’과 여기에서 파생된 것 즉 카덴짜도 
언어 그대로 ‘종지(Kadenz)'라고 부르는 반면, 단순한 악곡의 끝에 해당하는 끝
남은 ’마침(Schlu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두 용어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사
용되지는 않고 어느정도 혼용된다. 또 이 용어들을 이해시키는 사전 역시 많은 
부분을 서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1)  영·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종지는 주로 
그들의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지와 카덴짜를 구별하여 부른다. 그러
나 마침을 따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화성종지에 있어서, 독일과는 다른 
체계를 세우고 있으나 영·미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종지를 설
명하는데 쓰는 정보와 서술방식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 사전들의 예는 이러한 점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학술적으로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부피도 비슷한 사전으로, 독어권에서  독일의 리
만 음악사전1), 미국의 하버드 음악사전1), 그리고 한국의 세광음악사전1)을 대표

                                            
1)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종지’ ‘마침’ ‘마침꼴’이 혼용되고 있다. 종지(終止)
는 한자에 의한 말로서 일본의 용어를 수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는 
용어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독일의 마침(Schlu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지로 
한국용어를 대신하려 한다.* 이 글은 연구원인 주대창이 작성하고 <음악용어연
구소>의 심의를 거쳤다. 
2) 리만 사전의 Kadenz 항목과 Schlu   항목 
3) Rieman Musik Lexikon, Sachteil, Mainz (1967). 
4) Willi Apel, Harvard Dictionary of Music, 2nd ed. Harvard Univ. Press (1970). 
5)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音樂大事典」, 서울(1982).   == 이 



적으로 택했다. 영어권에서도 영·미간에 차이가 있어 영국의 예는 그로브 사전1)
을 참고했으나 여기에 싣지않고 분석표에서  영·미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
쳤다. 
  이어서 이들 사전들의 서술방법과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서 종지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자 할때 만나는 문제점들을 밝히려고 한다. 
  그러나 본 고찰은 종지가 갖는 용어로서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정리해 보는 것
이 목적이므로, 음악사전 항목으로서의 그 예는 싣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본 고
찰을 토대로 보다 적절한 서술방식과 내용을 가진 음악사전에서의 종지항목을 제
시하고자 한다. 
 
II. 사전의 실례 
 
1. 리만사전의 예 
· 종지 [이. cadenza; 프.영.cadence, 마침꼴(Schlu   fall); 약. Cad.] 
 1)1) 
  ㉠ 종지라는 용어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이론화 되었다. 짜
를리노(Zarlino, 1558)는 일차적으로 하나의 다성부적인 마침형태에, 그리고 이차
적으로 하나의 선율적인 마침형태에,  라모(J.Ph.Rameau)는 하나의 성격 불협
화음(D7-T 또는 S6- T)을 가진 확정적인 화성진행에, 그리고 리만(H.Riemann)
은 화성적인 기능을 통한 조성의 표출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 중세에는 마침이라는 것이 한성부 또는 다성부에서 conclusio (마감), 
finis(끝), pausaxio(멈춤), terminatio(종결) 또는 teleusis를, 그리고 또 다성
부에서 occursus(끝에서 붙들기), copula(이어주기), 또는 finis concordii(같이 
울리며 끝내기)를 지칭하였다. 1 )  그레고리오 성가와 중세성가의 종지형태는 
II-I(e-d)1), VII-I(c-d) 그리고 VII-II-I(c-e-d) 음의 진행이었다; 리디아 종지
에서는 반음이 앞에 오는 것을 기피하여 종지음 아래의 둘째음(e)이 셋째음(d)으
로 대체되었다(g-d-f). 
  ㉢ 11세기 후반과 12세기의 오르가눔에서의 종지 즉 코플라(copula)는 음향변
화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5도 또는 4도로 종지의 앞음(Paenultima)을, 1도 
또는 옥타브로 종지음(Ultima)을 형성한다(밀라노 지방의 논문 Ad organum 
faciendum); 몽펠리에(Montpellier, 12세기초 필사본)의 오르가눔 논문에서는  
3도에서 1도로, 6도에서 옥타브로의 진행을 이차적인 종지형성 방법으로 쓰게 하
였으며, 13세기에는 이것이 주된 마침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전에는 국악부분과 음악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부분만을 본다
면      부피면에서 앞의 두 사전과 비슷하다. 
6)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4, London (1980). 
7) 사전에서 내용분류상 붙인 번호를 그대로 옮긴 것(하버드사전도 마찬가
지). 
8) 중세의 음악에서 종결음 또는 종결부분을 지칭했던 여러가지 용어들. 
9) 제1선법 (Doria)에서. 



 
                                악보 
 
 
  ㉣ 14세기와 15세기 초에는 1도앞에 단3도를, 5도앞에 장3도를, 옥타브앞에 
장6도를 오게 해야 한다는 법칙이 통용되었다. 이 법칙은 프리지아 종지(보기 a)
와 또한 “이중 이끔음 종지”(보기 b)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악보 
 
  ㉤ 15세기말과 16세기 전반의 주된 종지는 베이스에서 4도 도약(보기 c)과 6
도-옥타브 진행의 결합이다. 이것은 음정에 의한 작곡에서 화성에 의한 작곡으로
의 변화를 이끌었다; 6도-옥타브 진행(디스칸트-테너 뼈대)대신에 종지의 근거로
서 일정한 화성진행 V-I(D-T)이 베이스의 도약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 테너가 종지음의 3도로 진행하는 것도 변화의 하나이다(보기 d).  18세기까
지 종지음에서의 단3도는 일반적으로 장3도로 대체되었다(피카르니 3도 참조). 
왜냐하면 길게 지속되는 단화음은 진동마찰(Schwebungen)에 의해 화성적으로 
잘 어울려지지 않기 　문이다.1) 
  ㉦ 짜를리노(Istitutioni harmoniche, 1558, III, cap. 51)는 단순한 음표 대 음
표에 의한 종지(cadenza semplice, 보기 a)와 불협화음 리듬의 변화를 통하여 
장식된 종지(cadenza diminuita, 보기 b)를 구별하였다. 1도 또는 옥타브에 의한 
마침은 짜를리노 이후에 완전한 것으로 여겨졌으며(cadenza perfetta), 5도나 3
도에 의한 마침은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졌다(cadenza imperfetta 또는  
sfuggita, 보기 c 와 d). 완전한 종지에 대하여 이것이 가사의 숨쉬는 곳과 같이 
만나야 한다는 법칙이 통용되었다. 이러한 법칙의 예외는 가사내용의 해석에 따
라 중간에서 허용된다. 
 

                                            
10) 진동마찰은 비슷한 높이의 두 음이 동시에 울릴 때 파장이 서로 간섭하여 떨림이 발생

하는 것인데, 단3도의 음정에는 이것이 생긴다는 뜻이다. 



 
                                  악보 
 
 
  ㉧ 18세기초에 정격이라는 용어가 쓰인 이후 이 종지(V-I)가 완전한 것이 되
었으며(parfaite), 19세기 문헌에서 자주 “교회마침”이라고 불리워지는 변격종지
(IV-I)는 불완전한 것이 되었다(imparfaite; 라모에 의하면 irreguliere). 
  ㉨ 토닉에 의한 종지는 온마침(Ganzschlu  )으로 쓰여지며 도미난트에 의한 
종지는 반 마침(Halbschlu  )로 쓰여진다(I-V). 
  ㉩ 마침에 있어서 “정격(authentisch)” 또는 “변격(plagal)”이라는 구별의 사
용은 용어가 잘못 전용된 데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바탕음의 5도의 진행에 
의한 마침을 “정격” 그리고 바탕음의 4도의 진행에 의한 마침을 “변격”이라고 부
르는데, 이것은  5도를 가진 정격선법의 옥타브(1선법 d-a-d')와 4도를 가진 변
격선법의 옥타브(2선법 A-d-a)를 구별한 데서 나왔다.  그러나 2선법에서의 종
지의 바탕음은 A가 아니라 d로 형성된다. 
  ㉪ 라모는 음향의 변화원리 이후에 완전한 종지에 대하여 도미난트 7음을(보기 
a), 불완전한 종지에 대하여 부가  6음을 (보기 b) 요구하게 되었다.  이 “성격 
불협화음들”(H.리만)은 실제적인 면에서 일부러 주어지거나 단순하게 그냥 앞에 
높여질 수 있다. I-VI-I-V-I(T-S-T-D-T)의 화음진행은, 라모의 이러한 특징
적인 불협화음들에 의할 경우1), 완전한 종지(I-IV 와 V-I)와 불완전한(비규범
적: irreguliere)종지(IV-I 와 I-V)가 결합된 것이다. V-IV(D-Tp)의 진행은 가
종지라고 불리운다. 
 
                                  악보 
 
 
  ㉫ 라모는 마침형성이라는 기능에 따라 화음진행이라는 틀에 종지개념을 주었
는데, 리만은 개별적인 진행(D-T 또는 S-T)이외에 하나의 조성을 표출하는 
(T-S-T-D-T), 보다 큰 화음묶음 역시 종지로 구별한다(철저종지).  “확대된 종
지”는 중간 도미난트에 의한 연결을 통하여 형성된다. 
 
 
                                  악보 
 
 
  ㉬ 종지형성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은 화성의 기능외에 “내부의 다이나믹”(리
만), 이끔음의 성향(E.쿠르트), 마침의 형식적인 비중(H.쉥커), 그리고 화성의 리
듬적·박자적 배치(H.J.모리)를 고려한다. 
 
 2) 
  종지는 또한 16세 이래(G.밧사니 1585)마침의 즉흥적 또는 기교적인 장식을 
일컬었다. 일정한 장식음들(Passagen, Triller, Groppo)은 16, 17세기의 성악및 
기악음악에서 종지음향이나 클라우술라의 앞음 또는 앞앞음을 지칭했다. - 이하
생락 -1) 
                                            
11) 도미난트 7음의 해결을 완전한 종지(V-I), 부가6음의 해결을 불완전한 종지
(VI-I) 로 본다는 뜻이다. 
12) 여기에서의 종지는 카덴짜를 뜻하므로 번역하는 것을 이하 생략하였



 
· 마침(Schlu  )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것은 음악형식의 기본적인 틀이다.  마친다는 것은, 하
나의 의도된 생각이 남김없이 표현되어짐으로써, 전체의 연주를 통하여 생기게 
되는 기대감을 마침이 성취시켜준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마치는 것에 의해
서 그 전체가 인식될 수 있다. 작곡법이나 작곡에 관한 이론이란 것도 따지고 보
면 넓은 의미에서 마침형성의 이론이다. 그러나 마침의 역사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 마침의 기대감은 마침형태를 형성시키는 가운데에 더욱 독자적으로 상승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마치는’(의도적인) 마지막 부분은 경향에 따라 
세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즉 마침을 지향하거나 마침을 강조함으로써 곡을 마감
하는 것; 끝남으로써 중심적 축을 구성하는 형태; 음악이 끝난다기 보다는 멈추
는 듯한 형태(순환적인 형태)가 그것이다.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가지 특징을 갖는 마침형성은 체계적인 관점
에서 일정한 규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 
 
  ⓐ 수사학적인 관점에서의 마침형태와 그 용어: Distinctio(끊음), Punctus(점), 
Clausula(마감), Conclusio(마감), Epilog(마감). 
  또한 성부의 상승(묻는형태)과 하강, 처음으로의 회귀와 음악적인 운의 출현(같
은 운에 같은 멜로디적 표현을 씀)에서와 같이, 언어적인 마침과 음악적인 마침
은 서로 일치하기도 한다. 
  ⓑ 중간의 마침과 끝마침, 또는 마치는 것의 기준에 따른 구별: 선율적으로는 
apertum(ouvert, 예를들어 기준음 위의 음)과 clausum(clos, 기준음), 화성적
으로는 변격마침(IV-I)과 정격마침(V-I), 반마침(T-D)과 온마침(D-T).  G.드레
슬러가 그의 ‘시적 음의 개념’(Praecepta musicae poeticae, 1563)에서 시적음
악을 위하여 제시한 창작론에, 수사학적인 의미로 맨처음 exordium(시작), 
medium(중간), finis(끝)를 사용하였다.  그는 그곳의 ‘마감설정에 관하여’(De 
constituendo fine, J.A.Herbst가 1643년에 증보함)라는 장에서 클라우술라의 
조성적인 마침성향에 대하여 다루었다(규칙적인 클라우술라와 불규칙적인 클라우
술라). 
  ⓒ 긴장(정체감, 기대감)과 해결의 강조로서의 마침형태.  이때 마침(마침음, 
마침음 주변의 음, Ultima vox)은 의미를 부여하는 음악적 관계가  스스로 분명
하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현상[진행]을 안정시키거나, 또는  동시에 계속 진행
하려는 효과를 준다(베토벤 1번교향곡 C장조 1악장의 마침).  반면에 마침의 앞
(Paenultima)에는 특별히 긴장감을 주는 불협화음이나 멜리스마, 오르간 지속음, 
밀착진행, 기교적인 카덴짜 등이 온다. 
  ⓓ 종지작용의 강조: 가속하기(디스칸투스 성부의 종지로서의 코플라; 밀착진
행), 크레센도, 점점 느리게하기, 페르마타, 사라지듯이 멎게하기, 연결 모티브 첨
가하기(모티브의 연결). 
  ⓔ 종지에 대한 기대함을 어기는 갑작스런 형태: 속임(중단)마침, 돌발적 중단
(Abruptio), 생략하기(Ellipsis), 단절(Apokope). 
  ⓕ 마침의 덧입힘을 통한 연주의 끝맺음: 겹치고 교차시키기(Verschr  ng), 
종지형 형태 없애기(돌림노래). 
  ⓖ 그 자신이 악곡형식의 일부가 되는 마침형태: 코다, 에필로그, 리첸차, 또는 
(순환적인) 악장 순서의 마감부분(마감악장, 피날레). 
 

                                                                                                                                
다. 



  마침의 역사는 음악적인 구성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인 작곡의 역사를 반
영한다. -이하생락 -1) 
 
2. 하버드 음악사전의 예 
· 종지 [도. Kadenz; 프. cadence; 이. cadenza; 스페. cadencia] 
1) 
  ① 종지는 하나의 악곡, 악곡의 한부분, 또는 프레이즈의 끝에서 일시적이거나 
영속적인 종결함을 나타내주는 멜로디나 화성의 형태를 말한다.  음악사의 각 시
대는 어느정도 제한된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데, 최소한 변주나 수식구를 제외하
고는 모든 마침악구의 형식이 제한되어 있었다. 
  ② 18,19세기의 종지사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영역에 대한 분류나 용어는 통일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명확성도 자주 결여된
다.  다음의 논의는 이러한 용어를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면들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③ 어떤 종지가 한 악곡의 마침으로 만족스럽고도 표준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이것은 ‘완전’(끝, 충분한)이라고 불려진다.  고전화성학에 따라서 마지막 화음은 
토닉3화음(I)이어야 하며, 토닉음이 소프라노에 와야한다.  앞 화음은 도미난트
(V)와 섭도미난트(IV)에서 고를 수 있는데, 둘 다 기본위치여야 한다.  V-I의 결
합을 ‘정격’종지 [보기 1], IV-I의 진행을 ‘변격’종지 [보기 2]라고 부른다. 정격종
지는 때때로 꽉찬형태 IV-V-I(II -V-I) [보기 3]나 보다 완전한 형태 IV-I 
-V-I(II -I  -V-I) [보기 4]로 나타난다. 이렇게 네개의 화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때때로 ‘혼합’종지라고 부른다. 
 
                                   악보 
 
  ④ 나머지의 종지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불완전’ 종지와 ‘가’(또는 중단)
종지가 그것이다.  불완전 종지는 토닉화음의 배열이 다르다는 것을 빼고는 위의 
두개의 완전종지와 똑같다. 예를들면 3음이나 5음이 소프라노에 오거나 [보기 5], 
앞 화음이 자리바꿈되어 있거나[보기 6] - 이것을 라디칼(radical, 라틴어 radix
는 root의 뜻) 종지에 대칭하여 자리바꿈 또는 메디알(medial) 종지라고 부른다 
- , 도미난트(보다 드물게 섭도미난트)가 조성변화를 한 경우 [보기 7-10]이다.  
이 변화종지는 대개 음악적인 프레이즈의 앞 절반의 끝에 규칙적으로 온다. 그래
서 이것을 ‘반’종지(정격 또는 변격)라는 용어로 부른다. 
  ⑤ 가종지 [프. cadence rompue, c. evitee; 도. Trugschlu  ; 이. inganno; 
스페. cadencia interrumpia]는 토닉화음(I)이 - 속이듯이 - 다른화음으로 대체
되는 정격종지인데(때때로 변격), 대개 VI로 대체된다 [보기 11].  그 외의 다른 
예들은 보기 12 - 14가 보여주고 있다.  또 남성·여성 종지를 참조하라. 
 
 2) 
  ⑥ 초기음악의 종지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매우 다르다.  특별히 1500년 
이전에는 V-I과 IV-I 같은 진행의 사용이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종지의  역사
는 흥미롭게도 여러가지 종지들이 각 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시대를 구별하
는 표시역할을 잘하고 있다. 
  ⑦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가장 흔한 종지적 움직임은 2도 하강, 즉 II-I이며, 
                                            
13) Schlu   항목은 이와같이 Kadenz와는 다른 시각으로 악곡의 ‘마침꼴’을 설명한다. 이 
이하는, 실제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마침의 여러 모습을 작곡기법의 관점에서 예를 들고 있

어 생락하였다. 



III-I은 그 다음으로 쓰였다.  상승 움직임은 보다 드물었으며, 2도 상승하는 것으
로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VII-I).  이것은 시　스를 가진 히임같은 후기성가에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이끔음(e-f)으로는 쓰지 않았다. 
 
                                   악보 
 
  ⑧ 1450년 이전에는 다성음악의 모든 종지가 특별히 가장 낮은성부(테너)의 
II-I 진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종지는 여러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기 15-19]. 이들 중 두개의 이끔음을 가진 것이 - 하나는 옥타브 앞에, 하나
는 5도 앞에 - 1400년을 전후해서 특별히 일반적이었다 [보기 16-18; 리디안, 
란디니 종지 참조]. 
  ⑨ 1400년 후에 II-I 종지의 또 다른 변형이 나타났는데, 콘트라 테너가 토닉
음의 4도 아래에서 옥타브 상승하여 토닉음 위의 5도가 되는 것이다 [보기 20].  
이러한 유형의 종지는 가장 낮은 성부가 V-I로 진행하는 정격종지의 전신이어서 
흥미롭다 [보기 21].  정격종지 그리고 변격종지는 1450년 경 음악적인 짜임을 
위해 독립된 베이스를 덧붙이면서 나타났다(오케겜, 오브레히트; 플레미쉬 악파). 
 
                                 악보 
 
  ⑩ 초기의 종지형태(II-I)는 프리지아 종지라고 불리우는 종지에서만 명맥을 유
지한다 [보기 22, 프리지아 참조]. 1500년까지 변격과 정격종지의 마지막 화음에
서 3음이 거의 빠져 있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3화음, 피카르디 3도 참조]. 
  11 16세기에는 ‘계류음’ 형태 [보기 21]가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17세기에는 ‘앞선음’형태가 매우 일반적이었다. 17세기 작곡가들은 자주 두 형태
를 두 성부(바이올린)에 동시적으로 사용하여 코렐리 클라쉬(Corelli clasch)라고 
알려진 불협화음이 두드러지게 하였다[보기 24, 초기의 예는 Il sant' 
Alessio(1634)]. 
 
                                악보 
 
 
3) 
  12  고전및 낭만시대의 종지는 일반적인 개관인 I.과 같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특별히 언급할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19세기 말경 화음언어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종지를 가진 작품이 나타났다. 선법종지[보기 25; 무소르그스키, 
Boris Godunov, 1869], 불협화음적인 마지막 화음[보기 26; 라벨, Les Grands 
Vents, 1906], 다조성적인 구성[보기 27; 부조니, Sonatina Seconda, 1912], 그
리고 그 이후 베이스의 순차진행에 의하여 중세의 종지를 연상시키는 ‘대위법적’ 
형태의 종지와 ‘변격’적인 느낌[보기 28; 힌데미트, Sonate f  r Klavier, 1936] 
등이 그것이다. 
 
                                악보 
 
  13 종지 [프.]  17세기 트릴의 명칭 
 



·카덴짜1) 
  눈부신 즉흥성을 가진 다양한 길이의 패시지나 악절로서 대개 악곡의 끝부분에 
삽입된다. 이것은 악곡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쓰이는데, 연주자에게는 자신의 명
인적인 연주기술을 선보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하생락 - 
 
  3. 세광음악사전의 예1) 
 ·마침꼴(終止形) [cadence·close (英), Kadenz  Schlu   (獨), cadenza (伊), 
cadence(佛)] 
 
  ㉮ [개념] 
  악곡·악구등의 마침이나 단락에 있어서 구두점의 역할을 하는 선율및 화성의 
정형(定型)을 가리킨다. 쓰여지는 정형의 내용에 따라서 일시적인 혹은 전적인 종
감을 가져다 준다. 거의 모든 시대의 음악에 많건 적건간에 이와같은 정형 혹은 
유형이 존재하여 왔으나, 특히 18-19세기를 통하여 장단 양조에 의한 조성음악
에 있어서 마침에 관한 가지가지 연구가 행하여져, 그 종류도 풍부해졌다. 오늘
날 <카덴짜>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마침꼴은 대체적으로 이 시대의 것을 
가리킨다. 현재 엄밀하게 말하면, 마침에 관한 분류나 용어는 반드시 일정한 것
이 아니고, 　에 따라서는 불명확한 경우조차 있다. 한편, 기능화성이론에 있어서
는 각 기능에 따르는 화음연결의 일정한 형도 마침과 관계없이 카덴짜라고 부르
지만, 이것에 대해서 마침에 사용되는 카덴짜를 특히 <Schlu  >라 불러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 [분류] <갖춘마침> 
  ㉰ <못갖춘마침> 
  ㉱ <반마침> 
  ㉲ <거짓마침> 
  ㉳ <프리기아 마침> 
  ㉴ [역사] 
  ㉵ 16세기 - 17세기 
  ㉶ 고전파와 현대 
 
 ·카덴짜 [이. cadenza; 도. Kadenz] 
  ⓘ 원래는 카덴짜 디 브라부라(cadenza di bravura), 카덴짜 피오리투라 
(cadenza fioritura)가 줄여진 것. 마침 전에 주자의 테크닉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삽입한, 연주가 까다로운 자유 무반주 부분. - 이하생략 
- 
ii => 마침꼴. 
 
III. 분석 
 
1.차이점1) 
  리만 사전은 종지라는 용어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14) 하버드 사전에서 종지, 17세기 트릴명칭의 cadence, 카덴짜는 독립된 항목으로서 
차례로 나타난다. 
15) 세광사전은 우리나라 사전이므로, 지면관계상 전문을 싣지 않고 요목별로 기호만 
달았다. 
1) 용오의 특성과 서술의 편의때문에 리만 사전의 마침(Schlu  ) 항목은 수평적인 대
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뒤의 ‘2.비평 및 문제점’에서 그 차이점을 다루려고 한다. 



이러한 틀을 잡게한 세 사람(짜를리노,라모,리만)을 차례로 언급한다.  하버드 사
전은 용어의 정확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한다(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
이 어느 정도 제한되게 존재했었다고 한다. 세광 사전은 하버드 사전과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사전은 전반적으로 하버드 사전과 일치하는 점
이 많다. 
  시작 부분에 있어서 리만사전과 하버드 사전의 시각차는 요점의 근거와 현실적
인 요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한 것에 …라고 이름을 붙였다.’ 
와 ‘…라는 이름은 …한 것이다.’가 그 뼈대이다. 
  이어서 리만 사전은 종지의 태동에 관한 역사적인 서술로 들어간다(㉡).  하버
드 사전과 세광 사전은 실제로 자주 쓰이는 18·19세기의 용어 정리로 들어간 다
음(②) 역사를 다룬다(⑥). 그리고 이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이 현실적으로 완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세광 사전은 여기에서 독일의 ‘Schlu  ’를 
언급하고 있다(㉮의 뒷 부분).  다음은 이들 사전의 서술방식의 기본적인 차이다.  
리만 사전은 맨처음의 근거에 입각한 입장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 처음의  종지
라는 용어의 해명과 관련된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으나 , 하버드 사전은 앞에
서 서술한 용어와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 다음,이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인 상황
을 시대순으로 쭉 나열하여 나간다(⑥- 12).  세광 사전은 18·19세기의 종지가 
일반적인 종지를 당연히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아무 언급없이 바로 종지의 분류
로 들어간다(㉯).  그리고 역사성은 거의 배제된 채 다양한 종지를 각각 독립된 
작은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하버드 사전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  화성에 의한 종지(V-I)의  초기 형태에 대한 설명은 베이스의 4
도 도약과 콘트라 테너의 옥타브 도약으로,사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⑨,
㉴).   리만 사전은 이러한 종지를 베이스가 4도 도약한 것과 6도-옥타브 진행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하바드 사전과 세광 사전은 이러한 종지를 콘
트라 테너가 옥타브 상승한 결과 맨 아랫 성부의 움직임이 4도 도약한 것으로 설
명한다.  각 사전의 악보는 각각의 서술에 적절한 예가 되고 있다. 
   완전·불완전 종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리만 사
전은 완전종지라는 개념이 변해왔으며 18세기 후에는 정격종지와 변격종지가 이
들 용어에 흡수되어 쓰였다고 한다.  하버드와 세광 사전은 토닉화음의 배열을 
가지고 이것을 구별한다.  정격·변격 종지라는 용어의 해명은 리만 사전만 하고 
있다(㉩).리만 사전에서 온·반마침을 언급한 것과 하버드·세광 사전에서 남성·여
성 종지를 언급한 것은 분류적인 차이점이다(②,⑤,㉳). 세광 사전에서는 프리지
아 종지를 작은 항목으로 구별한 것이 특징적이다. 
 뒷 부분에서 리만 사전은 종지개념의 형성과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인
용구로써 표현하고 있다(㉫,㉬). 하버드 사전과 세광 사전은 이러한 부분이 없고 
정해진진 틀이 없는 고전시대 이후의 다양한 종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12.㉶). 
  또 리만 사전에서는 카덴짜를 종지라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하버드
·세광 사전은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리만 사전에서는 카덴짜가 종지와 
관련되어 서술되어 있는 반면 뒤의 두 사전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①,ⓐ). 다만 하버드 사전에서는 17세기의 트릴 명칭으로 종지항목을 하나 더 
첨가 시켰으며(13),세광 사전에서는 카덴짜 항목에 종지와 같은 뜻도 있다는(또는 
종지를 보라는) ⇒ 표시가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하버드 사전은 알파벳 순서
에 의해 종지와 카덴짜가 나란히 오지만 세광 사전의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1) 
이상에서 나타난 주된 차이점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2) 하버드 사전의 cadence 와 cadenza, 세광 사전의 마침꼴과 카덴짜. 



 
 1) 용어의 개념 정의 

+--------+-----------------------+---------------------+----------------------+ 

| |     리 만 |        하 버 드 |      세 광1) | 

+--------+-----------------------+---------------------+----------------------+ 

| 서술 | ∼ 가 …것에 …라고 | …라는 것은 …한 |       〃 | 

| 방식 | 이름을 붙였다. |    것이다. | | 

+--------+-----------------------+---------------------+----------------------+ 

| 정의 |음악 이론화된 마침형태 |종결감을 나타내주는 |        〃 | 

| | |멜로디나 화성의 형태 | | 

+--------+-----------------------+---------------------+----------------------+ 

 

2) 전체적인 짜임 

+-------+---------------------------+-------------------------+---------------+ 

| |      리만 |      하 버 드 |   세광 | 

+-------+---------------------------+-------------------------+---------------+ 

| 서술 |개념 정의-역사-다양한 종지 |개념 정의-18·19세기 종지|     〃 | 

| 순서 |-종지의 개념에서 고려되어야|(일반적인 예)-역사-19세기| | 

| |할 사항 - 카덴짜 |말 이후의 종지 | | 

+-------+---------------------------+-------------------------+---------------+ 

|구별되 |.짜를리노,라모,몽펠리에 필 |.계류음,앞선음 형태의 종 |.     〃 | 

|게 있는|사본 | 지 | | 

| 것 |.코플라 |.코렐리 클라쉬 |.     〃 | 

| |.베이스의 4도 도약 |.콘트라테너의 옥타브 진행|.     〃 | 

| |.완전종지의 변천 |.남성종지·여성종지 |.     〃 | 

| |.온종지 |.19세기 말 이후의종지 |.조성의 안정화 | 

| |.정격·변격 용어의 해명 | | 로서의 종지 | 

| |.종지의 개념에서 고려되어야| |.현대의 종지 | 

| |  할 사항 | |.프리지아 종지 | 

| |.카덴짜 | | | 

+-------+---------------------------+-------------------------+---------------+ 

 

3) 명칭의 차이점 

+-------+-----------------------+-----------------------------+---------------+ 

| |      리 만 |       하 버 드 |   세 광 | 

+-------+-----------------------+-----------------------------+---------------+ 

| 완전 |.1도 또는 옥타브에 의한|.악곡의 마침으로 만족스럽고 | | 

| 종지 | 마침(짜를리노) | 표준적인 것 |      〃 | 

| |.정격종지(18세기 초 |.바탕음 위치의 Ⅴ·Ⅳ 바탕음,| | 

| |  이후) | 소프라노위치의 Ⅰ(정격,변격 | | 

| | |  종지) | | 

| | |#바탕음 위치의 Ⅴ-바탕음, | | 

| | |   소프라노 위치의 Ⅰ(정격만)| | 

+-------+-----------------------+-----------------------------+---------------+ 

| 불완전|.5도 또는 3도에 의한 |.완전종지의 조건을 갖추지 않 |.    〃 | 

                                            
3) 세광의 〃 는 왼쪽과 같다는 뜻. 



|  종지 | 마침 |  은 것 |.토닉이 여린박 | 

| |.변격종지 |.끝화음이 도미난트 또는 섭도 | 에 올때 | 

| | | 미난트로 변환된 정격 또는 변| 반종지(영어의 | 

| | |  격종지(반종지) |         관용) | 

| | |#어떤 화음-Ⅴ(반종지와 같 | | 

| | |                  은 뜻) | | 

+-------+-----------------------+-----------------------------+---------------+ 

| |.Ⅴ7-Ⅵ(D7-Tp) |.정격 또는 변격의 토닉화음이 | | 

|가종지 | |  다른 화음으로 대체될때 |      〃 | 

| | |   (주로 Ⅵ ) | | 

| | |#위와 같음(주로Ⅳ,Ⅵ,Ⅰ7b) | | 

+-------+-----------------------+-----------------------------+---------------+ 

                                  # 은 영국의 경우 
 
2. 비교및 우리실정에서의 문제점 
  리만 사전에서 근거있는 개념 정의를 내린 것은 다른 사전 보다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하나의 개념이 역사속에서 형성되었을 때는 근거있는 설명을 제공하
는 것이 개방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버드 사전1) 이 일반적인 설
명이라 하여 18·19세기의 종지를 다른 부분에 앞서서 설명한 것은 이용의 편리
성이라는 장점과 학습의 폐쇄성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갖는다.  종지의 종류를 빨
리 알아차릴 수 있는 기동성은 좋으나 선입관을 가지고 역사부분을 대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버드 사전의 경우, 사전편찬의 
방향이 리만사전에 비해 대중적인 실용성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서술 방식의 차이는 각 사전이 갖는 특징에 있어서, 리만 사전의 경우 일관성 
유지는 좋으나 중요한 포인트가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
다. 하버드 사전의 경우는 내용의 깊이 면에서 너무 피상적인 감이 있고 연결성
이 결여되어 있다.  비슷한 분량의 리만 사전보다 크게 새로운 것도 없으면서 리
만 사전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것들이 빠져 있을 뿐아니라 리만 사전에 비해 사고
의 연속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하버드 사전이 종지의 세부적인 명
칭의 설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버드 사전에서 오르가눔에서의 종지 즉 코플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종지의 
외연(外延)이 리만과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지라는 용어에 카덴짜를 포함
시키지 않는 하버드 사전은 그 기원이 된 클라우술라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종지와 카덴짜의 중간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 부
분이 어느 항목에서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버드 사전은 카덴짜 항목에서
도 이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어원을 갖는 종지와 카덴짜를 완
전 분리시킬 수도,연결시킬 수도 없는 어려움을 볼 수 있다. 짜를리노나 몽펠리
에 필사본에 대한 언급의 회피도 어느 정도는 의도적이다.  비중이 여기에 미치
지 못한 오케겜이나 오브레흐트는 화성적 종지를 확고하게 한 부분에서 괄호 속
에서나마 언급되고 있다(⑨). 
  리만 사전이 온마침과 반마침을 갑자기 언급한 것과(㉨), 가종지를 라모와 리만
에 의한 종지 묶음 다음에 설명 없이 취급한 것은(㉪), 적어도 비 독일권 사람들
에게는 의아스럽다.  독일어의 마침(Schlu  )이라는 단어가 표현의 신축성을 제
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철저히 그 나라의 언어(용어) 습관에서 

                                            
4) 우리나라의 세광 사전은 하버드 사전과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

지 않았다. 



오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19세기 말 이후의 다양하고 정형화되지 못한 종지를 언
급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리만 사전의 Schlu  항목에서는 
이 부분이 하버드·세광 사전보다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즉 리만 사전은 
정형화되지 않은 것은 종지로 보지 않고 단순한 마침으로 보는 것이다. 
  하버드 사전이 계류음·앞선음 형태의 종지 그리고 남성·여성 종지와 코렐리 클
라쉬를 다룬 것과 리만 사전이 종지개념의 형성과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다룬 것은 무엇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관점에 따라 더하고 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하버드 사전의 것이, 
학구적인 입장에서는 리만사전의 것이 비중있어 보이는 양면성을 가졌다. 
 리만 사전에서 베이스의 4도 도약이 콘트라 테너가 옥타브 상승한 데서 왔다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고 기존의 6도-옥타브 진행에 베이스의 4도 진행이 덧붙여진 
것으로 서술한 것은 물론 자료 또는 학문적인 시각차에서 온 것이거나 둘다 인정
하되 어느 것을 중요하게 취급할 것인가의 차이에서 온것이리라.  하지만 이 둘
을 보완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 쪽을 버릴 경우에는 타당한 근
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하버드 사전에서 정격·변격 종지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진 느낌이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강하
다고 생각된다.  세부적인 종지와 명칭이 다른 것은 각국의 종지에 대한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어가 우리 현실에서 실제 활용될 　에
는 심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리만 사전은 귀납적이고 학구적인 반면,하버드 사전은 연역적이고 
실용적이다. 
  이상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종지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종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이다.  서양의 종지개념을 그대로 가
져올 것인지,가져올 경우 독일의 개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영·미의 개념을 쓸 것
인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특히 영·미의 개념을 사용할 경우는 규정된 종지
가 아닌 마침 즉 국악이나 현대음악의 종지도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또 문제로 남
게 된다.  하버드 사전의 경우, 종지에 독일의 마침까지를 포함시켜 개방적인 의
미를 부여하였으나, 이것을 멜로디와 화성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한정시켜 버렸
다. 이것은 종지의 개념정의가 서양음악사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카덴짜를 종지라는 용어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이다. 이것은 우리 실정에서 
어느 정도 영·미의 이론 쪽으로 굳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말로 된 음악사전
에서는 카덴짜 항목에서 이들의 연관성을 지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종지의 세부적인 명칭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시
각차는 좁히기 어려운 것으로 짐작된다. 
 넷째,보다 다양한 실제의 음악에서의 종지를 일컬을 용어와 그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세부적인 종지 명칭만으로 구별할 수 없는 종지가 특히 비서양적
인 음악에서는 많다. 
 다섯째, 문화권이 다른 서양음악과 문헌을 우리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1 )   
서양의 각 음악사전들이 그들의 음악문화를 바탕으로 종지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
명하고 있어 서술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현상의 설명에서도 차이를 보이
고 있으며,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 더해지거나 빼지기도 한다. 우리의 입

                                            
5) 우리의 음악과 문헌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종지라는 용어

를 활용하고자 할 때 닥치는 어려움의 하나로 언급한 것이다. 



장에서는 기준 없이 이들 중 아무 것이나 택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각 
주장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 
 
IV. 맺음말 
 
  종지는 서양음악 용어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나 서양에도 이 용어가 통
일되어 쓰이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종지라는 용어개념의 수용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서양의 음악 사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리만 사전은 규정적인 마침 형태의 ‘종지’와 악곡에서의 일반적인 끝남
인 ‘마침’을 독립된 두 개의 항목으로 구별하여 싣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하버드 
사전은 이 둘을 ‘종지’항목 하나로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버드 사전의 종지 항목은 내용상 리만 사전의 종지 항목과 유사하다. 
  또 리만 사전은 종지와 카덴짜를 역사적인 유래에 따라 동일한 용어인 
Kadenz로 싣고 있으나 하버드 사전은 cadence와 cadenza(이태리어)로 구별하
여 싣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광 사전은 앞의 것을 ‘종지’라는 번역어로,뒤의 것을 
하버드 사전처럼 ‘카덴짜’라는 이태리어로 싣고 있다. 
  화성종지의 세부적인 명칭의 차이는 완전·불완전에서 크게 나타난다. 리만 사
전은 18세기 초 이후 정격·변격종지가 완전·불완전 종지의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반면,하버드 사전은 정격이나 변격 종지가 모두 바탕음 위치에 의한 진행이고 토
닉 화음의 소프라노에도 바탕음이 올 경우 이것을 완전종지라고 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 불완전종지 라고 한다. 영어권에서도 영국의 그로브 사전은 하버드 사전
에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격종지만을 완전종지라고 한다.  그리고 불완전은 
반종지의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서양음악용어로서의 이러한 개념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 외에, 우리의 실정에
서 종지라는 용어를 활용할 때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화성 종지 밖의 다양한 종
지를 일컬을 용어와 그 체계이다. 실제의 음악에서 만나는 다양한 종지를 모두 
기존의 서양식 화성 종지로 묶어서 구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종지가 기존의 서양음악에 나타났던 규정적인 마침형태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악곡에서 일반적인 모든 마침을 의미하느냐의 문제, 
  둘째, 용어와 역사에서 종지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카덴짜를 어떤 용어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의 문제, 
  셋째, 화성종지의 세부적인 명칭이 다르다는 문제, 
  넷째, 실제의  음악에서 만나는 다양한 종지를 일컬을 용어와 체계가 없다는 
문제, 
  다섯째, 종지 용어에 대한 서양의 상이한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연구
가 부족하다는 문제. 
  종지 용어의 이러한 문제들은 음악 역사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음악 용어는 오랜 역사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종지라는 용어 역시 
서양에서 상당한 세월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음악 문화에서는 종
지 용어가 역사성을 갖지 않는다. 언어 성향에 의해 다듬어진 관용성(慣用性)도 
당연히 없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종지 용어의 문제점들을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
사적 토대를 가진 서양용어와 그 관용적인 쓰임, 그리고 우리의 음악문화와 우리 
말을 토대로 생각하는 민족적인 시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